
 

 

대학교 내 장애 학생의 인권을 위한 노력 

UNAI ASPIRE  고려대지부 남가경 이희재 

“정경대는 모두에게 평등한 곳인가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건물 곳곳에 붙어있는 문구다.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인권 또한 관심을 더 크게 받게 되었다. 지난 11 월에 

UNAI ASPIRE 고려대 지부가 진행한 교내 캠페인에서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최근 관심 있는 인권 주제를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성소수자 또는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인권이라고 답했다. 페이스북에서는 ‘배리어프리’와 같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각종 SNS 와 커뮤니티에서도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 생활 속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대학들도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휠체어로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으며, 2017 년부터 합동 

응원과 같은 교내 행사에서 장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펜스를 설치하여 타 공간과 구분한 

배리어프리석을 마련했다. 중앙대학교는 교내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도우미를 모집하며, 한 

손 키보드, 점자단말기, 휠체어 등 여러 가지 기기지원을 해주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이동이 불편한 학생이 3 층 강의실로 배정이 될 경우에는 강의실을 

1 층으로 변경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 대학 곳곳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이동권, 교육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강의는 구두와 판서 위주로 진행되고 별도의 강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장애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강의를 들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곳곳에 있는 높은 턱, 점자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강의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협소하고 가파른 경사로 등도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시설이다. 즉,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대학교에서 조차 몇몇의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한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페이스북 

‘배리어프리’ 페이지를 운영하며 

배리어프리 확산에 힘쓰고 있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박준용 학생을 

인터뷰했다. 배리어프리란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것을 

뜻하며, ‘배리어프리’ 페이지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배려 

사례 등과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박준영 학생은 “사회적 약자의 교통 편의나 접근성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 문제이고, 이에 대한 관심은 필요한 일이다”라며, “관련 개념이나 활동 등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이 분야에 관심에 더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작은 움직임들을 보고 느낀 점 등을 같이 나누면서 배리어프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보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한 명이 만든 페이지이며 정보도 아직 많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얻기 힘든 사람들의 관심이 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활동 

이후에 정말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가 불편할 때에 느낄 어려움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다”며, 사람들이 

배리어프리라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감해주고 



 

 

느낀다면 정말 ‘배리어프리’사회로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각 대학 또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하는 학교에서 이러한 

노력이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에게 배려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인권을 제한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물리적, 제도적 차원의 변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느낀다면 모두가 평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